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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학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기록관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대학’을 주제로 헤크만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적용하여 ‘도큐멘테이션 영역 정의 및 
예비분석’과 ‘전략 설계’를 수행하였다. 먼저, 예비분석 단계에서는 해외 대학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사례조사와 이해관계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략 설계 단계
에서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을 작성하였으며, 기록관리 전문요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전략안을 확정하
였다. 전략안에는 도큐멘테이션 목적과 영역, 그룹을 비롯한 참고정보, 주요 고려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기록관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개발한 것으로 추후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기록 확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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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OVID-19 documentation strategy for university archives, 
which will act as a response system to infectious diseases. The study applied the phases 
of “documentation area definition and preliminary analysis” and “documentation strategy 
drafting” described in Heckman’s documentation strategy model. In defining the documentation 
area and doing preliminary analysis, the author analyzed the cases of COVID-19 documentation 
projects at overseas university archives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In drafting 
the documentation strategy, the author interviewed three archivists working in university 
archives. From these findings, the documentation strategy plan was developed and revised 
based on the feedback from archivists. The strategy plan covers the documentation purpose, 
subject/functional area, group, reference information, and major consider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might be useful for figuring out ways to secure records related to COVID-19 
or other infectious diseases in university archives.

▪본 논문은 김가은의 석사학위논문 ｢대학

기록관의 감염병 도큐멘테이션 전략 개

발: 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2022)를 

요약⋅수정한 것임.

Keywords: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 대학기록관, 감염병 재난, 기록 수집 

COVID-19, documentation strategy, university archives, infectious disease 

disaster, record collection

https://jksarm.koar.kr

JKSAR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1), 159-176, 2022.2

http://dx.doi.org/10.14404/JKSARM.2022.22.1.159

pISSN 1598-1487  eISSN 2671-7247

 

https://orcid.org/0000-0002-0151-7912
https://orcid.org/0000-0002-5332-3765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1), 159-176, 2022.2160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2.22.1.159

1. 서 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란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서 감염자의 호

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해 주요 전파된다(질병관리청, 2021).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20년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

하였고(김용철, 2020),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뉴시스, 2020).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후, 2021년 11월 26일 기준 현재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대응하고 있다(질병관리청, 

2021). 그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특정 규모 이상의 피해를 주는 감염병은 재난으로 분류되며(신현기 외, 2012), 코로나19

는 감염병 재난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의 발생 빈도가 잦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면서(이순민, 2020), 여러 기관과 조직에서는 감염병 재난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이 이루어지고 적합한 대응 체계가 마련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난기록 관리이다(한희정 외, 2017a). 재난기록이란 좁은 의미로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며 넓은 의미로는 재난 당시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포함한다(한희정 외, 2017b). 재난기록에 

대한 관리는 재난 발생 당시의 대응 업무에 투명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대응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감염병 재난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각 기관과 조직에서는 감염병 재난기록을 체계적인 관리하여 대응과 관련된 정보를 확보할 필요

가 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2020년 12월 29일에 재난⋅위기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중요

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고자 주요 부처들에 코로나19 대응 기록물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김

지훈, 2020).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기록이 앞으로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에 대한 재난기록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과 조직이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마비를 초래한 감염병 재난을 경험한 적이 없으므로 감염병 재난기록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적용하여 코로나19 기록의 확보 목적과 범위, 방법을 

명확하게 설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양한 조직 중에서도 대학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대학은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년불명) 대학 내 주요 정책의 기록화 및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공개로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국가기록원, 2020) 설명책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대학 기록은 코로나19 시기 동안 대학의 교육 및 연구, 봉사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증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은 대응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도 대학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즉, 대학은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대학 기록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조직,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헤크만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Hackman & Warrnow-Blewett, 1987)을 적용하여 

대학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감염병 도큐멘테이션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헤크만의 모델은 도큐멘테이션 영역 정의 및 예비분석, 전략 설계, 그룹의 실행, 기타 그룹의 

실행, 보고, 영역 재심의 등의 총 여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큐멘테이션 영역 정의 및 예비분

석 단계와 전략 설계 단계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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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도큐멘테이션 전략 

2.1.1 개념 및 특징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란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 주제, 과정, 또는 사건에 대한 적합한 정보를 확보하고 선별하기 

위한 방법’(SAA, n.d.)을 말한다. 즉, 특정 대상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을 파악하여 그것을 빠짐없이 확보하

기 위한 기록의 수집과 생산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특정 대상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을 위해 어떤 기록과 정보가 필수적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둘째, 필수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기 위해 필요 시 기록의 생산과정에도 관여하며, 셋째,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한다. 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대상으로 하며, 전략의 실행과정에 아키비스트와 

기록 생산자, 이용자 등 그 대상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함으로써 대상의 현재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라는 도큐멘테이션의 특징이 독립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기록관의 실정과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Johnson, 2008). 대표적인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로는 사무엘스(Samuels, 1986)

와 헤크만(Hackman & Warrnow-Blewett, 1987), 그리고 콕스(Cox, 1996)가 제시한 모델이 있다. 사무엘스의 모델

은 복수의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도큐멘테이션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기반하고 있으며(Samuels, 1986), 콕스의 

모델은 도큐멘테이션 영역이 지역인 경우에 특화된 모델이다(Cox, 1996). 본 연구는 주제, 사건 영역의 도큐멘테

이션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헤크만의 모델을 적용하였다

2.1.2 헤크만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

헤크만의 전략 모델은 1) 도큐멘테이션 영역 정의와 예비 분석, 2) 도큐멘테이션 전략 설계, 3) 도큐멘테이션 

그룹의 전략 실행, 4) 기타 그룹의 전략 실행, 5) 도큐멘테이션 보고, 6) 도큐멘테이션 영역 재심 등의 6단계로 

구성된다. 단계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헤크만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

먼저, 도큐멘테이션 영역 정의 및 예비 분석단계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초안을 작성하고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가능한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큐멘테이션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예비 도큐멘테이션 그룹을 구성하며,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정의하

기 위해 예비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 설계 단계에서는 도큐멘테이션 그룹의 구성을 확정하

고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을 작성한다. 이는 모든 도큐멘테이션 관계자들에게 도큐멘테이션 현황과 필요 행동에 

대해 보고하고,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행 중 구성원들의 결정을 돕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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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큐멘테이션 그룹의 전략 실행 단계에서 도큐멘테이션 그룹은 도큐멘테이션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기타 그룹의 전략 실행 단계에서는 도큐멘테이션 

그룹 이외에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활용, 보존 과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전략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관행을 개선하며, 전략을 홍보한다. 다음으로 도큐멘테이션 보고 단계는 

도큐멘테이션 그룹과 그 외의 관련자들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도큐멘테이션 영역 

재심의 단계는 도큐멘테이션 영역과 관련된 주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도큐멘테이션 영역에 대한 

정보를 도큐멘테이션 그룹의 구성원 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Hackman & Warrnow-Blewett, 1987). 

2.2 선행연구 

대학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희동(2013)의 연구가 있다. 한희동

(2013)은 기관 중심, 주제 중심, 지역 중심의 세 가지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을 일반화하여 4가지 단계의 도큐멘

테이션 모델을 구상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 설립자 기록물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 실행하였으며 설립자를 

대상으로 한 전략 사례를 통해 대학기록관의 행정기록 위주 수집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수집 방식

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재난기록에 대한 연구는 이미영(2009)과 정혜지, 이승휘(2018) 등이 수행한 바 있다. 먼저, 이미영(2009)은 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기록관리 사례를 통해 민간 영역의 도큐멘테이션을 위해 어떤 방식의 기록 수집과 관리가 이루

어져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과 당시, 그 이후의 기록 관리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기록화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적극적인 분담 노력과 협력, 적극적인 기록의 생산과 수집, 

그리고 광범위한 기록의 수집 범위 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정혜지와 이승휘(2018)는 미국 9.11 테러의 아카이

브이자 추모 공간으로 설립된 9.11 메모리얼의 설립과정과 기록 수집 방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카이브 설립 

과정에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으며 아카이브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그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였다는 점이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헤크만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을 적용한 사례로 김유승, 류반디(2015)와 오정희, 정연경(2015)의 연구가 

있다. 김유승, 류반디(2015)는 노근리 사건을 주제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1단계인 도큐멘테이션 영역 정의와 

예비분석을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영역 정의와 예비분석을 위해 사건의 전개과정을 조사하고,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성격별로 분류하여 초점그룹을 정의하였으며, 사건의 전개과정별 기록의 주요 생산자와 기록물

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또한 오정희, 정연경(2015)은 대통령 기록을 대상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 도큐멘테이션 영역 설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록화 

대상 선정 프로세스를 개발하였으며, 소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의 기능분석과 관련 

인사에 대한 조사 과정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대학’을 주제로 헤크만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에 따라 ‘도큐멘테이션 영역 정의 

및 예비 분석 단계’와 ‘전략 설계 단계’를 적용하였다. 영역 정의 및 예비분석 단계를 수행하기 전 대학의 기능에 

따른 대학 및 대학 구성원의 모든 활동을 기본적인 도큐멘테이션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예비분석 단계에서 해외 

대학 도서관 및 기록관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1차적으로 도큐멘

테이션 시기와 기록물의 형태 및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그 후, 해당 주제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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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사례분석을 통해 식별한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보완 및 확정하였다. 끝으로 전략 설계 단계에서는 대학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대학기록관의 코로나19 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도큐멘

테이션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략안을 작성하였다. 

예비분석 단계와 도큐멘테이션 전략 설계 단계의 연구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예비분석

3.1.1 사례조사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대학 26곳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구글(Google) 검색사이트에서 “university, archiving covid-19”와 “university, documenting covid-19” 두 

가지 키워드를 검색하여 키워드와의 연관성이 높은 처음 두 페이지까지의 검색 결과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이를 통해 선정된 해외 대학의 목록은 다음 <표 1>과 같다. 사례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대학의 프로젝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문과 각종 자료(예, 설문지)에 제시된 프로젝트의 목적과 참여 대상, 기록의 수집 시기와 

방식, 수집 기록물의 내용적, 형태적 유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기록물의 내용과 형태는 각 사례에서 제시한 

예시를 모두 수집하여 공통된 항목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1차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도큐멘테이션의 시기와 

기록물의 형태 및 내용적인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순번 대학명 순번 대학명

1 Columbia University 14 Syracuse University

2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5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3 Michigan State University 16 Colorado State University

4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7 Stanford University

5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18 University of Pittsburgh

6 Villanova University 19 Carleton University

7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20 University of Waterloo

8 University of Toronto 21 University of Saskatchewan

9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22 Duke University

10 Drexel University 23 La Salle University

11 Clemson University 24 Wake Forest University

12 Louisiana State University 25 Brown University

13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26 Harvard University

<표 1> 사례조사 대상 대학 목록

3.1.2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이해관계자 면담조사는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내의 변화와 대응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진행되었

다. 면담은 ‘A 대학’ 소속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교직원, 기록관리 전문요원과 ‘B 대학’ 소속 예방의학자 각 

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참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다음 <표 2>와 같다. 면담은 2021년 9~10월에 

이루어졌으며, 약 30~40분간 진행되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참여자는 전화, 교수와 교직원 참여자는 대면, 예방

의학자와 기록관리전문요원 참여자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면담참여자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생활의 변화와 대학의 대응, 대학의 대응 중 아쉬운 점 및 보완사항,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한 

정보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종합하여 내용적으로 공통된 항목끼리 분류하는 작업(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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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사례조사 단계를 통해 식별한 1차 도큐멘테이션 영역 중 기록물의 내용 분류 

항목은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였다. 

면담참여자 직책 업무 경력(또는 재학기간) 주요 업무

학부생 A 학부생 4년 학습 및 학생활동

대학원생 B 대학원생 2년 학습 및 학생활동

교수 C 교수 19년 강의 및 연구

교직원 D 조교 14년 학과 업무

예방의학자 E 교수 17년 학생교육, 연구, 지역보건 정책 개발

기록관리 전문요원 F 계약직원 12년 대학기록관 주요 업무 보좌

<표 2> 면담참여자 정보: 예비분석 단계

3.2 도큐멘테이션 전략 설계 

전략 설계 단계에서는 ‘A’, ‘C’, ‘D’ 대학 소속의 기록관리 전문요원 3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단계에서의 면담은 예비분석 단계의 면담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기록관리 전문요원 G는 전화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기록관리 전문요원 F와 H는 메일을 통해 답변을 받았고, 기록관리 전문요원 F의 경우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두 번 메일을 주고받았다. 면담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다음 <표 3>과 같다. 면담 항목은 도큐멘테

이션 전략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제약사항과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 대학의 코로나19 

기록 관리 현황으로 구성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예비분석 단계의 면담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

였다. 

면담참여자 직책 업무 경력(또는 재학기간) 주요 업무

기록관리 전문요원 F 계약직원 12년 대학기록관 주요 업무 보좌

기록관리 전문요원 G 팀장 9년 기록물관리 총괄

기록관리 전문요원 H 기록연구사 7년 기록 관련 업무 전반

<표 3> 면담참여자 정보: 도큐멘테이션 전략 설계 단계

위 사례조사와 이해관계자 및 기록관리 전문요원 면담에 근거하여 도큐멘테이션 전략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국⋅공립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기록관리 전문요원 3명에게 전략 초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이들

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을 수정하여 최종 전략안으로 확정하였다.

4. 도큐멘테이션 영역 정의 및 예비분석 

4.1 사례조사 

코로나19 관련 도큐멘테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26개 대학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기록 

수집 방식과 시기, 수집 기록물의 형태 및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들 대학의 프로젝트 사례를 종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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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은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텍스트 자료, 이미지 자료, 동영상, 녹음, 웹사이트, 박물로 구분

할 수 있었으며(<표 4> 참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학습 및 대학 생활의 변화, 연구 및 수업의 변화, 업무의 

변화, 대학의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표 5> 참조). 대다수 대학에서 도큐멘테이션 시기는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설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식별한 기록의 형태 및 내용 구분과 도큐멘테

이션 시기를 1차 도큐멘테이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구분 내용

텍스트 자료 일기, 서신, 저널, 시, 기타 글, 신문 스크랩, 이메일,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이미지 자료 사진, 예술 작품, 온라인을 통한 활동 캡쳐, 소셜 미디어 게시물 스크린샷

동영상 뉴스보도, 증언자 녹화 등 AV 영상, 비디오, 온라인을 통한 활동 영상

녹음 음성메모, 오디오 녹음, 음악

웹사이트 코로나19 관련 대학 웹사이트

박물 기념품

<표 4>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의 형태 분류

구분 내용

학생

학습의 변화

∙코로나19 시기 학업 방식의 변화

∙코로나19 시기 학기를 마친 소감

∙원격 강의에 대한 의견

대학 생활의 변화

∙학교 시설의 이용 제한으로 인한 영향

∙학생회,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영향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 경험

∙소외집단(예, 저소득층 학생), 유학생 등의 경험

교수 및 교직원

연구 및 수업의 변화

∙캠퍼스 폐쇄 전 수업에서 코로나19가 논의되었던 방식

∙원격 강의에 대한 교수의 안내

∙학생 및 동료의 요청 사항

∙코로나19 관련 연구 및 프로젝트

업무의 변화

∙재택근무 경험 및 변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 및 부서 신설

∙코로나19 관련 연구 프로젝트

공통 대학의 대응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의견

∙수업 및 행정업무 등에 대한 의사결정

<표 5>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의 내용 분류

4.2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생활의 변화와 대학의 대응 및 그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활용했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과 기록관리 전문요원, 예방의학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4.2.1 대학 생활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대학 생활의 변화는 크게 ‘교육’과 ‘행정업무’, ‘시설 이용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표 6> 

참조). 교육은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변화로 언급을 하였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 참여자는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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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뽑았으며, 교수 참여자는 수업과 더불어 학생지도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교직원 참여자는 실험, 실습이 제한된 것을 응답하였다.

대분류 중분류

교육

온라인 수업

실험/실습

학생지도

행정업무

방역

안전지도

수업지원

시설 이용제한

<표 6> ‘대학 생활의 변화’ 관련 코딩 결과

행정업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가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 참여자는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대학 내 코로나19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에 많은 신경을 쓴다고 답하였다. 더불어, 

학생들이 안전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전지도를 업무의 변화로 언급하였다. 또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시설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이용 

가능한 시설과 시설의 이용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언급되었는데, 예를 들어 대학원생 참여자는 학교 출입이 

제한되고, 도서관 이용 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체육시설의 이용이 제한되었다고 답하였다.

4.2.2 대학의 대응

대학의 대응은 ‘지침 수립 및 제공’과 ‘방역 업무’, ‘교육 및 학생지원’, ‘대응 평가’로 구분하였다(<표 7> 참조). 

면담 결과, 대응 지침 수립 시 대학에서 활용하는 정보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언급되었다. 기록관리 

전문요원 참여자는 질병관리 본부나 상위 공공 관할 기관에서 내려오는 방역 수칙을 예시로 들었으며. 교직원 

참여자 역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대응이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지침 제공’은 각 대학 구성원들에게 

수립된 대응 지침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수업과 관련하여 각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대학의 지침

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예로, 학부생 및 대학원생 참여자는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생

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로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수업 방침을 언급하였다.

대분류 중분류

지침 수립 및 제공
지침 수립 활용 정보

지침 제공

방역 업무

교육 및 학생지원

대응 평가
신속하지 못한 대응 및 의사결정 

추가 조치가 필요한 구성원

<표 7> ‘대학의 대응’ 관련 코딩 결과

방역 업무에 대해 교직원은 코로나19 이후의 업무 변화이자 대학의 대응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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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 예방의학자 참여자는 대학의 대응 업무 항목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방역 지침 마련과 확진자 및 유증

상자 발생 시 대응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교육 및 학생지원에서는 강의 운영과 수업 결손 보안 방안 고려 등이 

대학의 대응 업무로 언급되었다. 교직원 참여자는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인해 학생들이 받을 결손에 대한 보안책

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예방의학자 참여자는 대학의 대응 업무로 학생 강의 운영과 학생지원

을 언급하였다.

대학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교직원 

및 교수 참여자는 대응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예방의학자 참여자 또한 구성원 

개개인의 보고에 의존하여 감염 여부나 동선 파악 등이 이루어지므로 대학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신입생과 졸업생, 장애인이 언급되었다. 대학원생 참여자는 신입생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할 기간이 없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설명하였다. 또한 학부생 참여자는 졸업

생에 대해 졸업과 취업을 위한 활동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안에 대부

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대체 자료를 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과 마스크 착용으로 소통의 불편함

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면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조사 단계에서 도출한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의 내용 분류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도큐멘테이션 영역 중 기록의 내용적인 측면을 종합한 것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도큐멘테이션 영역: 기록의 내용 측면

5. 도큐멘테이션 전략 설계 

5.1 기록관리 전문요원 면담조사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의 관리 현황과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행의 장애요인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대학 기록’과 ‘도큐멘테이

션 전략’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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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대학 기록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생산 기록 현황’과 ‘기록관의 재난 관련 소장 기록’, ‘코로

나19 관련 기록 중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표 8> 참조). ‘코로나19 관련 생산 기록 

현황’에서 대학의 행정기록의 경우,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록

관의 소장 기록’ 중 ‘과거 재난 관련 소장 기록’에 대해서는 소장 기록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다수 

기록관은 코로나19 이전의 재난기록을 수집한 이력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별도의 기록 수집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학 기록을 소장 및 관리하는 대학기록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기록이 현행 기록이기 때문에 이관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기록물 

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이관이 불가능하다는 점, 수집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학 기록 중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으로는 정부의 대응 자료와 코로나19 확진 

및 백신에 대한 의무 기록 또는 개인 기록이 언급되었다.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질병관리 본부 및 관할 지자체 

등의 대응 자료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다시 발생하였을 때 대응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 및 접종 관련 의무 기록, 기타 개인 기록 등은 재난 및 질병 대처를 위한 주요 기록물들로써 반드시 

수집되어야 하는 기록이라고 응답하였다.

대분류 중분류

코로나19 관련 생산 기록 현황

기록관의 재난 관련 소장 기록
과거 재난 관련 소장 기록

코로나19 관련 소장 기록

코로나19 관련 기록 중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

<표 8> ‘대학기록’ 관련 코딩 결과

5.1.2 도큐멘테이션 전략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관련된 면담 내용은 크게 ‘요구사항’과 ‘제약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표 9> 참조). 

요구사항 중 ‘대학구성원의 참여 유도’에는 수집 기록의 범위,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주제 선정, 참여자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이 언급되었다. ‘수집 가이드라인 구축’에 대해 기록관리 전문

요원은 수집 활동을 위해 수집 대상에 대한 정의와 범위,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하였다. 

제약사항 중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록 수집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이벤트와 같은 홍보를 통해 기록의 수집 활동에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예산을 할당받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업무 부담’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가 많아 별도의 수집 활동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교육기회 부재’에 대해서는 교직원 외의 대학구

성원을 대상으로 기록 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없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어려움이 언급되었다. 

‘수집정책의 부재’에 대해서는 아직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학 기록의 수집에 대한 구체적인 수집 정책이 없기 

때문에 수집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정보 포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 중에는 개인정보와 같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기록이 많기 때문에 기록생산자와의 협의 과정에

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관 또는 수집 이후에도 해당 기록에 대한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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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요구사항
대학구성원의 참여 유도

수집 가이드라인 구축

제약사항

예산 부족

업무 부담

교육기회 부재

수집정책 부재

민감한 정보 포함

<표 9> ‘도큐멘테이션 전략’ 관련 코딩 결과

5.2 전략안 작성 

예비분석과 도큐멘테이션 전략 설계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여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을 구성하였다. 

전략안은 헤크만이 제시한 형식에 따라 ‘도큐멘테이션 목적’, ‘도큐멘테이션 영역’, ‘도큐멘테이션 그룹’, ‘참고정

보’, ‘주요 고려사항’, ‘전략 적용 기간 후 도큐멘테이션 전략 향후 조치’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2.1 도큐멘테이션 목적

도큐멘테이션의 목적은 앞으로의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학의 대응을 대비하고 평가,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을 대학기록관에서 확보 및 관리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지속 기간이 길어지고, 신종 감염병의 

발생 빈도가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학을 포함한 각 기관은 앞으로의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졌다.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 및 대학구성원들의 기록은 현재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돕고, 

미래의 대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 재난의 대비를 위해 체계적인 확보와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면담조사 결과 대학 기록의 이관 및 수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의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대학기록관을 중심으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록을 파악하여 해당 기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5.2.2 도큐멘테이션 영역

도큐멘테이션 영역은 도큐멘테이션 시기와 기록물의 형태 및 내용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시기는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로 

설정하였다. 기록의 형태는 텍스트 자료, 이미지 자료, 동영상, 녹음, 웹사이트, 박물로 구분하였다. 내용은 예비분

석 단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그림 1> 참조) 코로나19 시기 대학의 ‘변화’를 ‘원격 및 대면 강의’, ‘시설 이용’, 

‘학생활동’, ‘수업방식 결정 및 연구 주제의 변화’, ‘업무 환경 및 담당 업무의 변화’로 구분하고, ‘대응’을 ‘대응 

지침 수립’, ‘방역’, ‘강의운영’, ‘학생지원’으로 구분하였다. ‘학생지원’ 항목의 경우 대응의 미흡하였던 부분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확보하기 위해 ‘신입생, 유학생, 장애인 등을 위한 대응’을 추가하였다. 

5.2.3 도큐멘테이션 그룹

면담조사 결과, 기록관은 업무 과중 및 예산 부족으로 별도의 수집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큐멘테이

션 그룹은 자발적인 참여와 도큐멘테이션의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 분야에 높은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구성원들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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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각 대학의 기록관리 전문요원 1명, 기록학 또는 관련 전공 학부생 및 대학원생 3명, 학생회 임원 1명을 

도큐멘테이션 그룹의 구성원으로 선정하였다.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행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교직원들의 협력을 촉구할 수 있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구술 기록을 포함하여 도큐멘테이션 대상의 

기록을 수집하고, 대학구성원들의 협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생회 임원은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도큐멘

테이션 전략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5.2.4 참고정보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을 작성하기 위해 활용한 정보는 해외 대학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사례와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한 대학구성원 및 기록관리 전문요원과 주제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해외의 사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

된 대학 기록물의 내용 및 형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면담조사에서는 기록의 보존가치와 대학기록관의 현황, 

전략 수행 시 필요행동 및 제약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5.2.5 주요 고려사항 

주요 고려사항은 크게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유형, 기록관의 기록 수집 및 관리현황,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행에 대한 제약사항, 그리고 전략 수행을 위한 필요행동이 있다.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유형에는 정부 및 대학 본부의 대응 지침과 코로나19 확진 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개인 기록이 있다. 정부와 학교의 대응 지침은 대학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이며, 차후 감염병 재난의 대응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확진 및 접종과 관련된 개인 기록은 

해당 재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록관의 기록 

소장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대학기록관은 코로나19를 포함한 재난 관련 기록을 소장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행정기록은 대부분 전자기록의 형태로 생산되지만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있으며, 수집 활동 또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제약사항은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 ‘교육 기회 부재’, ‘예산 부족’, ‘민감한 정보 포함’ 

등이 있다. 첫째, 총무과와 같은 다른 부서에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전문요원 혼자서 

기록관리 업무 전반과 이외의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에서 수집 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이다. 둘째, 교직원 이외의 대학구성원에게 기록 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부재하여 대학구성원들의 

기록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가 어렵다. 셋째, ‘예산 부족’은 도큐멘테이션의 전반적인 수행과정에 해당되는 

문제지만 특히 구성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할 때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대학기록 중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기록 생산자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략 수행을 위한 필요 행동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구체적인 수집정책 및 가이드라인 수립’은 기록 

수집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각 수집 기록의 주요 생산자와 형태, 수집 절차를 파악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둘째, 

‘대학 내/외 구성원 또는 그룹과의 협력 관계 구축’은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 내외로 

도큐멘테이션 활동에 관심이 높은 구성원 및 조직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도큐멘테이션 

홍보 활동’은 도큐멘테이션 전략문과 전략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중간보고를 대학구성원 전체에게 배포함으

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도큐멘테이션 웹사이트 개설’은 도큐멘테이션 사이트를 별도로 개설하여 정해진 

형식과 절차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기록을 기증할 수 있으며, 생산한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설문지를 제공하

여 코로나19와 관련된 경험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 수집 활동’은 전략 수행과정을 정기적

으로 점검하여, 앞서 설정하였던 도큐멘테이션 대상 중 기록의 수집이 부족한 항목에 대해 별도의 기록 수집 

활동을 계획,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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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향후 조치 

향후 조치로는 수집 기록물의 선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큐멘테이션 전략 개선이 있다. 첫째, 대학기록관의 

상황과 기록의 유형에 따라 기록관에서 보존할 기록물을 선별하고,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미래의 이용자들이 쉽게 기록을 탐색하고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기록 유형별 소장 

현황을 파악하여 어떤 유형의 기록이 부족한지 파악하여 전략 개선 과정에 반영한다. 둘째, 도큐멘테이션 그룹은 

전략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검토하여 처음 수립한 전략안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파악하고, 차후 전략 수행을 위해 

수정 및 보완한다. 

5.3 검토 및 보완 

기록관리 전문요원 3명을 대상으로 대학기록관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의견

을 받은 결과, 보완사항은 총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도큐멘테이션 영역 중 시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코로나19 종식이 불확실한 상태이기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 등을 기준으로 기간을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의 경우,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상황을 충분히 기록하고자 위드 코로나의 전환 이후 1년까지를 

도큐멘테이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도큐멘테이션 영역 중 기록물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정의한 항목의 명칭을 기존의 대학기록관이 업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어가 통일되었을 때, 전략 기간 중 기록의 확보 과정과 도큐멘테이션 

전략 기간 이후 기록의 분류 및 목록 작업에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의 대학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대학 기록은 형태적으로 문서류, 도서류, 도면류, 카드류, 간행물류, 사진류, 시청각류, 박물류

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대부분의 항목이 도큐멘테이션 전략 초안에서 정의한 기록물의 6가지 형태와 일치하나 

웹사이트 기록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추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큐멘테이션 영역 중 기록물의 형태는 ‘문서

류’, ‘카드류’, ‘간행물류’, ‘사진류’, ‘시청각류’, ‘박물류’, ‘웹기록류’로 정의하였다.

셋째, 도큐멘테이션 그룹을 다양한 대학 구성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도큐멘테이션 그룹 중 ‘기록학 또는 

관련 전공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이 도큐멘테이션 활동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

하였을 때, 참여 촉진 대상이 전체 대학 구성원 중 기록학 및 관련 학부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한정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룹의 구성을 ‘기록관리 전문요원’ 1명과 ‘기록학 전공자’ 1명, ‘도큐멘테이

션 활동에 대한 높은 흥미를 가진 대학 구성원’ 2명, ‘학생회 임원’ 1명으로 수정하여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룹의 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국가기록원에서 배포한 ‘코로나19 대응 기록화 지원 가이드’를 참고정보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도큐멘테

이션 전략안 작성 시, 해당 가이드에 제시된 기록물의 유형별 보존 기간을 근거로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기술한다면 전략안의 타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또한, 기록관리 업무 시 사용하는 분류기준표 등에 

대한 조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분류기준표 등에 대한 조사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기록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큐멘테이션 전략 기간 이후 기록의 정리와 활용 업무를 계획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고려사항 중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유형에서 ‘코로나19 확진 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개인 기록’

을 개인 기록이 아닌 이에 대한 대학의 대응 기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은 기록생산자

와의 협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록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록물의 기증 시 대학구성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동의를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행을 위한 필요 행동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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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생활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학의 대응을 기록화 하여 전염병에 대한 대응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하며, 추후 

이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도큐멘테이션 영역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종식까지 또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후 1년까지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 활동을 

하면서 생산한 기록을 수집 대상으로 함

∙수집 기록물의 형태는 문서류, 도서류, 도면류, 카드류, 간행물류, 사진류, 시청각류, 박물류, 웹기록류로 분류하며, 내용은 ① 원격 

및 대면 강의 ② 시설이용 제한 ③ 그룹 활동 ④ 수업방식 결정 및 연구주제의 변화 ⑤ 업무환경 및 담당업무의 변화 ⑥ 대응지침 

수립 ⑦ 방역 ⑧ 강의 운영 ⑨ 학생지원으로 분류

3. 도큐멘테이션 그룹

∙대학의 기록관리 전문요원(1명) 

- 전략 수행 전반 관리 및 감독

∙기록학 전공 학부생 및 대학원생(1명)

- 기록 수집 및 대학구성원들의 참여 촉진

- 기록 분류 및 목록 업무 보조

∙도큐멘테이션에 높은 흥미를 가진 대학구성원(2명)

- 기록 수집 및 대학구성원들의 참여 촉진

∙학생회 임원(1명)

- 도큐멘테이션 전략 홍보

∙기타그룹(대학구성원 전체)

- 코로나19 관련 기록 생산 및 다른 구성원에게 전략 참여 촉진

4. 참고정보

∙사례조사

- 해외 대학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 사례를 조사하여 기록의 수집 방식과 수집 기록의 형태 및 내용을 파악

<표 10> 대학기록관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안

여섯째,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행을 위한 필요행동 중 ‘웹사이트 개설’에 대한 대체 항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 개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래의 감염병 재난 대비를 위해 포함되어야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전산 부서와의 협력 및 예산 책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 대학을 도큐멘테이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웹사이트 개설’을 선택 항목으로 구성하고, 

도큐멘테이션 활동과 기록 수집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 적용 기간 이후 도큐멘테이션 전략 향후 조치’에서 분류 체계의 수립 또는 수정 과정이 추가

되어야 한다. 도큐멘테이션 기간 동안 확보된 기록을 파악하여 기존의 기록 분류 체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분류 

체계를 수립한 이후, 기록의 선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위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정

한 결과, 최종 전략안을 제안한 것은 다음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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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조사

  - 대학구성원과 대학기록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 예방의학 전공 주제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수집해야 할 기록의 

유형과 대학기록관의 코로나19 관련 기록 수집 현황, 수집 시 어려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행동에 대한 의견을 정리

∙코로나19 대응 기록화 지원 가이드 및 대학기록 분류기준표

  - 2020년 12월 29일 기준 국가기록원에서 배포한 ‘코로나19 대응 기록화 지원 가이드’ 제시한 기록의 보존 기간 책정 기준과 대학기록관리 

업무 시 사용하는 기록 분류기준표를 참고하여 코로나19 관련 대학기록의 보존가치를 판단 및 기록 분류 업무 수행

5. 주요 고려사항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유형

- 정부 및 대학 본부의 대응 지침

- 코로나19 확진 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대학의 대응 기록

∙기록관의 기록 소장 및 관리 현황

- 이관 이력 및 수집 활동 부재로 소장 기록 거의 없음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행의 제약사항

- 인력 부족과 업무 부담

- 교육기회 부재

- 예산 부족

- 민감한 정보 포함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행을 위한 필요행동

- 구체적인 수집정책 및 가이드라인 수립

- 대학 내/외 구성원 또는 그룹과의 협력 관계 구축

- 도큐멘테이션 홍보 활동

- 기록 수집 활동

- 기록 수집 및 전시 공간으로서 도큐멘테이션 웹사이트 개설(선택)

- 기록물의 기증 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상세 안내

6. 전략 적용 기간 이후 도큐멘테이션 전략 향후 조치

∙새로운 기록 분류 체계 수립 또는 기존의 분류 체계 수정

∙수집 기록물의 선별 및 DB 구축과 도큐멘테이션 전략 개선

6. 결 론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감염병 발생 빈도가 잦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의 제약이 커진 상황에서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코로나19의 발생 현황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 비록 코로나19 발생 

직후에는 재난 대응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민첩한 대응이 어려웠지만 코로나19를 바탕으로 

관련 기록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리한다면 앞으로의 감염병 재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감염병의 대응 개선과 미래의 감염병 대비에 필요한 행동으로서 코로나19를 중심으로 감염병 관련 

기록 확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헤크만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대학기록관을 

주축으로 대학 내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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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헤크만의 모델 중 예비분석 단계와 도큐멘테이션 전략 설계 단계를 실천하였다. 첫 번째, 예비분석 

단계에서는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도큐멘테이션 시기와 수집 기록의 형태 및 내용으로 정의하기 위해 해외 대학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사례를 조사하고, 대학구성원 및 기록관리 전문요원과 예방의학자 등의 이해관계자를 대상

으로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해외 대학의 사례조사를 통해 1차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면담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1차 도큐멘테이션 영역에 반영하여 최종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정의하였다. 두 번째, 전략 

설계 단계에서는 대학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수행하여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행의 장애요인

과 요구사항,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의 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예비분석 단계와 전략 설계 단계의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모두 종합하여 대학기록관의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을 작성하였으며, 부가적으

로 기록관리 전문요원 3명에게 전략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최종 전략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을 적용하여 대학기록관의 

기록관리 업무상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시행한 

결과, 현재 대학의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업무 부담과 수집정책의 부재인 것으로 나타

났다. 면담에 참여한 전문요원들은 기존의 기록관리 업무가 많으며, 전문요원이 타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의 업무도 병행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크다고 답하였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도큐멘테이션 영역 

내의 이해관계자들과 전문요원의 협력을 강조하여 전문요원이 부담해야 하는 업무적인 부담을 해당 이해관계자

들과 분담한다는 특징이 있다(Hackman & Wanow-Blewett, 1987).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기록 

수집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게 기록의 수집 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는 전략 모델을 활용하여 기록물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기록관이 특정 영역에 대한 기록

의 확보가 필요할 때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활용한다면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대학기

록관의 기록 수집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의 감염병 재난 대응에 있어 재난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조명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구성원들

의 활동이 크게 제한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대학의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이유는 대응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의 감염병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으로

서 코로나19 관련 대학 기록의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대학이 교육 및 연구, 봉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록의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감염병 재난과 같이 지속적인 발생 가능성을 

가진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재난 발생 시 충분한 기록의 확보가 필요함을 조명하였다. 

셋째, 전략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과정이 각 기관에서 기록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필요정보의 

수집 방식을 안내해주는 유용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특정 영역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영역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조사 

없이는 어떤 기록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에서는 감염병 도큐멘테이션을 위해 필요한 기록의 유형과 해당 기록의 

확보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과 결과가 각 기관에서 기록의 확보 계획을 세울 때 참고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대상 면담조사 시, 면담대상자를 대학구성원의 유형별로 한 명씩을 선정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좀 더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인원에 대한 면담이나 

확장된 크기의 표본 집단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수행한다면,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일반화 

및 적용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이 기록의 확보 목적과 범위, 

필요행동 등을 정의하지만 기록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아 후속 연구에서는 필요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학기록관의 감염병 재난 대비 기록 확보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나아가 대학의 기능을 유지함에 있어 기록의 중요성과 기록의 확보를 위한 활동의 

필요성이 조명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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